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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인상형성: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의 효과

 이  예  영      김  성  현      전  우  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게 평가대상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기술문을 제시한 후, 인상형성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기술문은 평가대상의 이름(한국어 이름, 영어 이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동일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러한 판단 경향은 특히 신체적 매력과 도덕성 평가에서 두드러졌다. 즉, 참여자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정직하며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어 이름을 가진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형성은 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이 일치

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 참여자들은 평가대상이 남성일 경우, 한국어 이름(예, 경환)

보다 영어 이름(예, Edward)을 가지고 있는 평가대상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여성 참여자들도 

평가대상이 여성일 경우, 한국어 이름(예, 은주)보다 영어 이름(예, Bella)을 가지고 있는 평가대상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어 이름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참여자가 한국인임에도 불구

하고, 인상형성의 주요 차원인 도덕성과 능력 차원에서, 내집단의 언어인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외집단의 언어인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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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이라는 이름보다 Edward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 이름은 개인이 

사회 속에서 한 명의 구별되는 인격체로 정체성

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름은 인종, 성별, 

계급, 종교와 같은 사회적 범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Kasof, 1993).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름

에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인상형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똑같

은 사람이더라도 이름이 달라지면, 다른 이름이 

전달하는 상이한 정보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인상형성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름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중에서 이름의 언어가 인상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사회

에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적 인상이 존재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름과 인상형성

인상형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의 고전적 연구

들은 초기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가대상

에 대해 처음 접하는 정보는 인상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Asch, 1946), 선행 정보는 이후에 

제시되는 평가대상 정보의 해석 방향을 결정한

다(Higgins et al., 1977). 따라서 이름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에 대해 가장 먼저 획득하

는 정보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름이 인

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하고 지속적

일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이름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인상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단

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Garwood 등(1980)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이름이 신체적 매력 판단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연구자들은 

동등한 수준의 신체적 매력을 지닌 여학생 6명

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에게 해당 

여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

에게 투표하도록 했다. 6명의 사진에는 사전조

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름(Kathy, 

Jennifer, Christine)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름(Ethel, Harriett, Gertrude)이 무작위로 짝

지어졌다. 연구 결과, 매력적인 이름이 할당된 

여학생의 사진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의 사진

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이름은 신체적 매력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의 

능력 추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fante 등

(1980)은 이름이 예상 연봉과 승진 가능성을 평가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

자들은 참여자에게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제시

하였다. 그중 절반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여성 

기자의 사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덜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여성 기자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각 사진에는 높은 호감도의 이름과 낮은 호감도의 

이름이 무작위로 짝지어졌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사진을 보고 해당 기자의 학업적 성취, 예상 

연봉, 유명 잡지의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하

였다. 그 결과, 호감도가 높은 이름과 짝지어진 

기자는 호감도가 낮은 이름과 짝지어진 기자보다 

예상 연봉과 유명 잡지로의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흥미로운 결과는 덜 

매력적인 외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로 이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호감도가 높은 이름을 가졌

을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구체적

으로, 덜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으나 호감도가 

높은 이름과 짝지어진 기자는 매력적인 외모와 

호감도가 높은 이름을 동시에 가진 기자와 비교

한 경우에도 학문적 성취, 기자로서의 역량, 

기자로서의 성공 가능성, 예상 연봉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이름이 부족한 신체적 매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름과 인상형성에 관한 초기 선행 연구의 

관심 주제 중 하나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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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이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었다

(Mehrabian, 1997). Zajonc(1968)가 제안한 단순 노

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주 접한 자극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게 되고, 

친숙함은 호감을 증가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사

람들은 익숙한 이름이나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이름에 더 큰 호감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Allen et al., 1941; Busse & 

Seraydarian, 1978; Joubert, 1985; Karlin & Bell, 

1995; Lawson, 1971; Mehrabian, 1992; Walton, 

1937; West & Shults, 1976). Colman 등(1980)은 영

국과 호주의 참여자에게 이름의 친숙성과 선호

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이름의 친숙

성과 이름의 선호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자주 접했던 

이름일수록 해당 이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

다. 또한, 참여자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인 이름 

목록은 약 30년간 영국과 호주에서 높은 인기 

순위를 차지한 신생아 이름 목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olman et al., 1980). 이름의 

친숙성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현장

에서도 발견되었다. Busse와 Seraydarian(1979)은 

친숙한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

들보다 동급생 사이에서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

을 확인했다. 또한, Harari와 McDavid(1973)의 연

구에서는 교사들이 동일한 내용의 작문 과제를 

평가할 때 인기 있는 이름을 가진 학생의 과제

물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름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

서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인기나 수행 평가와 

같은 현실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Jones와 Pelham(2001)은 암묵적 자기중심주의

(implicit egotism)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대상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

한다. 이들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정치적 기부

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과 동

일한 철자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후보자에게 

더 큰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보고했다. Jones 등

(2004)의 후속연구에서는 이름의 유사성이 배우

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823년부터 1965년 사이의 약 1만 5천여 건의 

결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과 동

일한 철자로 시작되는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름은 대상에 대한 호감뿐 아니라

(Colman et al., 1980; Mehrabian, 1992; Lawson, 

1971; Walton, 1937; West & Shults, 1976), 대인

관계에서의 인기(Busse & Seraydarian, 1979; 

Mehrabian, 2001), 신체적 매력(Garwood, 1980), 성

격특성에 대한 추론(Bruning et al., 1998; Karlin & 

Bell, 1995; Mehrabian & Piercy, 1993), 학업 성취 

평가(Anderson-Clark et al., 2008; Harari & 

McDavid, 1973), 직업적 성공에 대한 기대(Bruning 

et al., 2000; Infante et al., 1980), 심지어는 정당 

후보에 대한 선호(Jones & Pelham, 2001)와 배우자 

선택(Jones et al, 2004; Karlin & Bell, 1995)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사람들은 이름에서 대상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찾으려 

하고, 그 결과 이름은 인상형성의 핵심 단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름과 차별

이름은 개인의 인상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다. 이러한 이름의 특성 

때문에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존의 이름과 차별에 관한 

연구는 백인 중심 사회인 서구 문화권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연구자들은 고용 시장

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주목하였으며, 이력

서를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Bertrand와 Mullainathan(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자들은 미국 보스턴과 

시카고 신문에 실린 1,300여 개의 구인광고에 

약 5,000장의 허구 이력서를 발송했다. 이들이 

제작한 이력서의 모든 내용은 동일했고, 오직 

지원자의 이름만 달랐다. 구체적으로, 지원자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4 -

이름을 백인 이름(예, Emily, Greg) 또는 흑인 이름

(예, Lakisha, Jamal)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이력서의 내용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이름이 흑인 이름일 때보다 백인 이름

일 때 약 50% 정도 더 많은 면접 기회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ne 등(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차별

은 약 17년 뒤에도 여전히 고용 시장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Fortune 500대 기업 

108개에 83,000개의 구직 지원서를 보냈다. 역시, 

지원자의 이름에만 차이가 있었는데 이력서의 

절반은 백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흑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었다. 연구 

결과, 흑인 이름을 가진 지원자는 백인 이름을 

가진 지원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회사로부터 

10% 더 적은 회신을 받았다. 특히, 흑인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은 고객을 대면으로 상대

해야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것으로 밝혀졌다(Kline et al., 2021). 

이름이 유발하는 차별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서도 관찰된다. Oreopoulos(2011)는 캐나다 토론토

의 이민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

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를 활용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직무 경험과 학력 등이 유사한 수천 

개의 이력서를 기업에 제출한 결과, 영어 이름

에 비하여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스와 같은 

외국 이름을 가진 지원자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이름을 

가진 지원자들은 영어 이름을 가진 지원자보다 

고용주로부터 회신받을 가능성이 더 낮았으며, 

다국어 능력이나 명문 대학 출신과 같은 긍정

적인 특성을 이력서에 기재하더라도 이러한 차별

을 완화하지 못하였다.

북유럽권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도 동일한 결

과를 보고하였다. Bursell(2007)은 현장실험 연구

를 통해 스웨덴 취업 시장에서 이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선행연

구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능력 수준의 이력서 

쌍을 지원자의 이름만 달리하여 채용 공고에 지

원하였는데, 하나는 스웨덴 이름이었고, 다른 하

나는 아랍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외국 이름이었다. 

총 3,552개의 지원서를 이용한 이 연구에서 스웨

덴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외국 이름을 가진 지

원자보다 약 2.1배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현실에서 고용주로부터 한 번의 회신을 

받기 위해 스웨덴 이름을 가진 사람이 10개의 

일자리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아랍이나 

아프리카 이름을 가진 사람은 21개의 일자리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Bursell, 2007).

핀란드에서 수행된 Ahmad(2019)의 연구에서도 

자국어 이름에 대한 선호가 일관되게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이름을 가진 지원자는 외국 

이름(영어, 러시아, 이라크, 소말리아)을 가진 지

원자보다 면접 기회를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 

핀란드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면접 기회를 얻을 

확률은 약 39%였다. 하지만 외국 이름을 가진 

경우,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영어 

이름이 약 27%, 러시아 이름이 약 23%, 아랍 이

름이 약 14%, 소말리아 이름은 약 11%에 불과

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핀란드 이름

이 영어 이름보다도 더 선호되었다는 사실이다. 

전 지구적으로 존재하는 영미권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사회에서는 영어 

이름보다 자국어 이름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핀란드 취업 시장

에서 관찰되는 차별이 내집단의 정체성을 반영

한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을 가

능성을 보여준다.

이름에 따른 차별 현상은 여러 국가에서 발

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특히 소수 인종

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다양한 불편을 초래

한다. 이름에서 소수 인종의 특성이 드러날 

경우, 고용주로부터 면접 기회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Bertrand & Mullainathan, 2004; Bursell, 

2007; Kang et al., 2016; Kline et al., 2021; Oreopoulos, 

2011), 거주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거절

을 경험하고(Carpusor & Loges, 2006), 교수와 면담 

약속을 잡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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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 Biernat, 2017).

이름과 차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내집단의 특

성을 반영하는 이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특히,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Ahmad(2019)의 

연구는 영어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도 불구

하고, 핀란드 사회가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자국어인 핀란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

이 이름을 통해 상대방의 집단 소속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집단 구성원에게 편애를 드러

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집단 편애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고려했을 때,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놀라

운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내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이름보다 외집단의 특성을 반

영한 영어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관찰된

다는 것이다. 언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경로당 대신 시니어스 클럽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MBN뉴스, 2020.

05.18.),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지어야 더 고급

스럽고 세련되어 보인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22.09.09.; 우리문화

신문, 2022.10.09.). 심지어 최근 부산 강서구에서

는 국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정동 

명칭으로 ‘에코델타동’이라는 영어 이름이 주민

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

였다(SBS뉴스, 2024.06.18). 이러한 사례들은 서구 

사회의 연구와 달리, 한국 사회가 내집단의 언

어인 한국어보다 외집단의 언어인 영어에 더 호

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

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내집단 선호보다 

외집단 선호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 연구는 아직 찾

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름이 인상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체적

으로, 한국인들이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름의 언어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특히 어떤 평가 차원에서 두드러

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

에게 가상 인물의 일상생활을 묘사한 기술문을 

제시하고 인상평가를 하도록 했다. 기술문은 평가

대상의 이름과 그(녀)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중립적인 정보들로 구성되었다. 평가대상의 이름

은 실험 조건에 따라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

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Ashmore et al., 1987; Hentschel et al., 2019; 

Johnson et al., 2008; Mackie et al., 1996), 평가대상 

이름의 범주를 한국어 남성 이름, 한국어 여성 

이름, 영어 남성 이름, 영어 여성 이름 총 네 가

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문은 

평가대상의 이름 이외의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서구 문화권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이름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칠 때 내집단 선호 경향, 

즉 그 사회의 주류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내집단의 언어인 한국어보다 외집단의 언어인 

영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영어 이름을 선호하는 

현상이 인상형성 과정에도 반영되는지 알아보고, 

한국 사회에서 이름의 언어가 어떠한 상징적 의미

를 지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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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

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202205-SB-058-01), 충

청도에 소재한 C대학의 심리학 교양 강의를 수

강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참여자를 모집하

였다. 실험 참여 의사를 보인 학생은 총 247명

이었으나,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5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42명

(남성 98명, 여성 144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29세였

고 평균 연령은 20.97(SD = 1.97)세로 나타났다. 

실험에는 약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보상으로 실험 참여를 안내받은 교양 

강의에서 가산 점수를 부여받았다.

자극 및 실험절차

예비연구

실험 자극으로 사용할 한국어 및 영어 이름 

자체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본 실험과 무관한 

평가자 24명(남성 5명,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자의 평균 연령은 

26.92(SD = 5.21)세였다. 평가자들은 안내받은 

온라인 링크로 접속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

고 동의한 후, 102개의 이름 자극에 대해 평가

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자들은 한국어 남성 이

름 25개, 한국어 여성 이름 26개, 영어 남성 이

름 26개, 영어 여성 이름 25개에 대해 익숙함, 

긍정성, 부정성의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평정하

였다. 우선, 이름의 극단적 특성이 인상형성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익숙함, 긍정성, 

부정성 중 하나의 차원에서라도 최저 또는 최고

로 평가된 이름은 실험에 사용할 이름 자극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각 이름 범주(한국어 남성 이

름, 한국어 여성 이름, 영어 남성 이름, 영어 여

성 이름) 간 익숙함, 긍정성, 부정성의 정도를 

동등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 

남성 이름, 한국어 여성 이름, 영어 남성 이름, 

영어 여성 이름 간 익숙함, 긍정성, 부정성에 대

한 평가의 평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도록 각 범주당 6개의 이름을 선정하였다; 

익숙함: F(3, 20) = 2.17, p = .12; 긍정성: F(3, 

20) = 0.74, p = .54; 부정성: F(3, 20) = 0.56, p 

= .65.

본 실험

온라인 실험 접수 사이트를 통해 실험 참여 

의사를 밝힌 총 247명의 참여자를 네 조건(한국

어 남성 이름, 한국어 여성 이름, 영어 남성 이

름, 영어 여성 이름)에 무작위로 배정하고, 온라

인 실험 링크를 제공하였다. 참여자에게는 ‘텍스

트 정보가 타인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안내하였다. 참여자가 전달받은 실

험 링크를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참여

에 동의하면 실험이 시작되었다. 먼저 참여자들

에게 평가대상의 일상생활을 중립적으로 묘사한 

기술문이 제시되었다. 기술문은 평가대상의 이

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해당 기술문은 Rodebaugh 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극을 번역하여 국내 문화에 적합하도

록 개정한 류형경(2018)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

작하였다.

(___)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___)은 

공강 시간에 잠시 쉬기 위해 동아리방에 들렀

다. (___)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소파

에 앉아 SNS를 확인했다. 하루 수업이 끝난 뒤, 

(___)은 서점에 들렀다. (___)이 사려고 했던 소

설책은 다 팔려서 살 수 없었지만, 대신 (___)이 

평소 좋아하던 작가의 신간이 나온 것을 발견

하고 책을 구입했다. (___)은 오늘 오랜만에 고

등학교 동창생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 (___)은 

여가시간에 보드게임을 즐기는데, (___)과 친구

들은 오랜만에 보드게임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

다. 집으로 돌아와 (___)은 평소 좋아하는 프로

그램을 보기 위해 TV를 켰다. 방송은 아직 시

작하지 않고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___)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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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 왔던 사과를 먹으며 광고를 기다렸다.

평가대상의 이름의 언어는 실험 조건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예, 경환 vs. Edward; 은주 vs. 

Bella)로 조작하였다. 참여자는 기술문을 읽고 난 

후 평가대상의 신체적 매력, 도덕성, 능력, 가정

의 행복에 대해 7점 척도상에 응답하였다. 마지

막으로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해 응

답하도록 한 후에 실험의 본래 목적에 대한 사

후설명을 진행하였다.

종속측정치

대인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타

인에 대한 지각은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를 모

두 고려한 다차원적 평가에 기반한다(Fiske & 

Taylor, 1991; Rom, 2017; Rosenberg et al., 1968; 

Willis & Todorov, 2006). 인상형성 역시 상대방

으로부터 얻은 여러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합하는 과정을 동반한다(Asch, 1946; 

Anderson, 1974, 1982). Beach와 Wertheimer(1961)의 

연구에서는 인상형성의 주요 기준을 확인했는

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매력, 성격 및 

행동 특성, 학력, 사회적 평판, 지적 능력 및 기

술적 능력, 그리고 가정적 배경 등이 인상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상형

성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종속

측정치로 설정하고, 이름의 언어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평가대상의 신체적 매력을 측정하였다. 

낯선 타인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인상형성의 

첫 번째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외적인 특성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얼굴을 통해 평가대상의 내재적 속성을 추론한

다(Hassin & Trope, 2000; Todorov et al., 2008; 

Willis & Todorov, 2006). 또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일수록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

(Dion et al., 1972; Feingold, 1992). 본 연구에서 

평가대상의 신체적인 매력은 두 문항(예, ‘주인

공은 호감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으

로 측정하였다. 두 문항의 내적 일관성의 정도

(Cronbach’s α = .71)가 충분히 높았기 때문에 두 

문항의 평균을 지각된 신체적 매력의 지수로 사

용하였다.

다음으로, 도덕성과 능력에 대해 측정하였다. 

도덕성과 능력은 인상형성의 중심이 되는 두 가

지 차원이다(Fiske et al., 2002; Skowronski & Carlston, 

1987, 1989; Willis & Todorov, 2006; 봉세인, 박혜경, 

2016; 이민우 등, 2014). 도덕성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믿을 만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능

력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다. 평가대상의 도덕성은 세 문항

(예, ‘주인공은 정직할 것이다.’, ‘주인공은 믿을 

만한 사람일 것이다.’)으로 측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의 정도(Cronbach’s α = .78)가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나 세 문항의 평균을 지각된 도덕성의 

지수로 사용하였다. 평가대상의 능력은 일곱 문

항(예, ‘주인공은 유능한 사람일 것이다.’)으로 

측정하였으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Beach

와 Wertheimer(1961)의 연구에서 인상형성의 주

요 기준으로 밝혀진 학력과 경제력, 그리고 조

직 내 대인 관계적 영향력을 의미하는 리더십(T

annenbaum & Schmidt, 2009)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었다. 일곱 문항의 내적 일관성의 정도(Cronbac

h’s α = .81)가 충분히 높아, 이를 평균하여 능

력의 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정적 배경에 

관한 인상(Beach & Wertheimer, 1961)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가정의 행복(‘주인공의 가정은 행복

할 것이다.’)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

든 측정치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Anderson(1974, 

1981)의 평균모형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 대

한 여러 정보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평균

화하여 최종적이고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한다. 

즉, 개인의 다양한 속성이 전달하는 정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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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해석한 후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Anderson, 1982).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측정치인 신체적 매력, 도덕성, 

능력, 가정의 행복에 대한 전체 문항의 평균을 

전체 인상의 지수로 사용하였다(Cronbach’s α = 

.84).

결  과

우선,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2

(평가대상의 이름: 한국어, 영어) × 2(평가대상의 

성별: 남성, 여성) × 2(참여자의 성별: 남성, 여

성)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종

속측정치에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된 모든 종속측정치에

서 삼원상호작용의 유형은 동일하였다. 구체적

으로, 남성 참여자의 경우, 평가대상의 성별이 

자신과 같은 남성일 때, 한국어 이름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참여자 역시 평

가대상이 자신과 동일한 여성일 때, 한국어 이

름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하지만 남성 참여자가 이성인 

여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거나, 여성 참여자가 

이성인 남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는 이름의 

언어(한국어, 영어)에 따른 인상평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참여자의 성별과 평가대상

자의 성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이름보

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

가했지만,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영어 이름을 가

진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상형성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간명하

게 설명하기 위해, 이후의 모든 종속측정치에 

대한 분석에서는 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 일

치 여부를 하나의 변인으로 만들어 2(평가대상

의 이름: 한국어, 영어) × 2(참여자와 평가대상

의 성별: 일치, 불일치)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체적 매력

이름의 언어와 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 일

치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평가대상의 

이름: 한국어, 영어) × 2(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

별: 일치, 불일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F(1, 238) = 4.37, p = .038,  

= .02.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참여자들은 한국

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48, SD = 1.17)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76, SD = 0.92)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성별 일치 여

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38) = 0.01, p = .920.

이름과 성별 일치 여부 간 상호작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38) = 

5.25, p = .023,  = .02. 이러한 결과의 구체적

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비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33, SD = 1.23)보다 영어 이름을 가

진 사람(M = 4.92, SD = 0.89)이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t(238) = 

-3.12, p = .002. 하지만 성별이 불일치하는 경우

에는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63, SD = 

1.09)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60, SD = 

한국어 이름

(N = 119)

영어 이름

(N = 123)
F

신체적 매력 4.48(1.17) 4.76(0.92) 4.37*

도덕성 4.57(0.95) 4.86(0.87) 6.25*

능력 4.27(0.86) 4.47(0.85) 3.22†

가정의 행복 4.96(1.19) 5.10(0.96) 0.97

전체 인상 4.42(0.74) 4.65(0.66) 6.43*

주. *p < .05, †p < .10

표 1. 이름에 따른 인상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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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에 대한 신체적 매력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238) = 0.14, p = .887.

도덕성

이름의 언어와 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 일

치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

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평가대

상의 이름: 한국어, 영어) × 2(참여자와 평가대

상의 성별: 일치, 불일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이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38) = 6.25, p = 

.013,  = .03.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

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57, SD = 

0.95)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86, SD 

= 0.87)을 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성별 일치 여부의 주효과, 이

름과 성별 일치 여부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38) = 0.08, p = .772; 

F(1, 238) = 0.03, p = .873.

능력

이름의 언어와 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 일치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평가대상의 

이름: 한국어, 영어) × 2(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 일치, 불일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이름의 주효과가 통계적인 

유의성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1, 238) 

= 3.22, p = .074,   = .01. 구체적으로, 표 1에

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한국어 이름 조건

(M = 4.27, SD = 0.86)보다 영어 이름 조건(M 

= 4.47, SD = 0.85)에서 평가대상을 더 능력 있

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성

별 일치 여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 F(1, 238) = 0.75, p = .388. 

이름과 성별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38) = 

4.69, p = .031,   = .02.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대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자와 평가대상

의 성별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이름을 가

진 사람(M = 4.11, SD = 0.88)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54, SD = 0.79)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다, t(238) = -2.82, p = .005. 하지만 

성별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이름을 가

진 사람(M = 4.44, SD = 0.83)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40, SD = 0.90)에 대한 능력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238) = 0.26, p = .794.

성별 일치 성별 불일치

F한국어 이름

(N = 60)

영어 이름

(N = 63)

한국어 이름

(N = 59)

영어 이름

(N = 60)

신체적 매력 4.33(1.23) 4.92(0.89) 4.63(1.09) 4.60(0.94) 5.25*

도덕성 4.56(1.06) 4.84(0.85) 4.58(0.83) 4.89(0.89) 0.03

능력 4.11(0.88) 4.54(0.79) 4.44(0.83) 4.40(0.90) 4.69*

가정의 행복 4.83(1.29) 5.16(0.92) 5.08(1.07) 5.03(1.01) 1.84

전체 인상 4.30(0.78) 4.71(0.65) 4.55(0.68) 4.59(0.67) 4.26*

주. *p < .05

표 2. 이름과 성별 일치 여부에 따른 인상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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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행복

이름의 언어와 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 일

치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의 가정의 행복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평가대상

의 이름: 한국어, 영어) × 2(참여자와 평가대상

의 성별: 일치, 불일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름의 주효과 및 참여자와 평가대상 

간 성별 일치 여부의 주효과, 이름과 성별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38) = 0.97, p = .325; F(1, 238) = 

0.21, p = .650; F(1, 238) = 1.84 p = .176.

전체 인상

평가대상 이름의 언어와 참여자와 평가대상

의 성별 일치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에 대한 전

체적인 인상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

(평가대상의 이름: 한국어, 영어) × 2(참여자와 

평가대상의 성별: 일치, 불일치) 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름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38) 

= 6.43, p = .012,  = .03. 구체적으로,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참여자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42, SD = 0.74)보다 영어 이름을 가

진 사람(M = 4.65, SD = 0.66)에 대해 전체적으

로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였다. 즉, 평가대

상에 대한 정보가 이름 이외에는 모두 동일했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한 것이다. 반면, 성별 일

치 여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F(1, 238) = 0.47, p = .492.

또한, 이름과 성별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38) 

= 4.26, p = .040,  = .02. 표 2에서 볼 수 있

듯이, 참여자는 자신과 평가대상의 성별이 일치

할 경우,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30, 

SD = 0.78)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71, SD = 0.65)의 전체적인 인상을 더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t(238) = -3.28, p = .001. 하지

만 성별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55, SD = 0.68)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M = 4.59, SD = 0.67)에 대한 전체적

인 인상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8) = -0.33, p = .742. 

논  의

우리는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단서들을 바탕

으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며,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인지할 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

(Willis & Todorov, 2006). 또한, 상대방에 대해 어

떤 정보를 가장 먼저 접했는지에 따라 인상은 

긍정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으

로 형성될 수도 있다(Asch, 1946; Higgins et al., 

1977). 이름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상대방

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정보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는 이름이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Anderson-Clark et al., 2008; 

Busse &　Seraydarian, 1979; Garwood, 1980; Harari 

& McDavid, 1973; Infante et al., 1980; Jones & 

Pelham, 2001; Mehrabian, 1992; West & Shults, 

1976). 하지만 서구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내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이름보다 외집단의 언어

인 영어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영어 선호 현상이 실제로 인

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발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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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서구 중심적 미의 기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적 매력은 긍

정적인 첫인상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

용한다(Dion et al., 1972; Feingold, 1992; Miller, 19

70).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미의 기준이 

계속해서 서구화되어 왔다는 것이다(이윤정 등, 

2010; 이은미, 김유정, 2017). 특히, 1990년대 이

후, 영상 매체의 발달과 영상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서구 문화 상품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

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서구의 신체적 이미지가 

한국 사회의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명혜, 2017).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신체적 

매력의 주요 기준이 되는 허리-엉덩이둘레 비(W

aist Hip Ratio) 자체가 서구 중심적이며, 한국의 

20대 남녀가 원하는 매력적인 신체 기준이 서구

화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백인해, 2021). 

즉, 한국인들이 서구화된 신체 이미지를 이상적 

미의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의 신체적 매력을 더 높이 평

가한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

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했다. 인상형성에서 도덕성이란 정직성과 

신뢰성을 포함한 개념으로(Cuddy et al., 2008; 

Fiske et al., 2002), 사람들은 높은 도덕성을 지닌 

개인에 대해 안전하고 협력적일 것이라는 인

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Abele & Wojciszke, 

2007; Goodwin et al., 2014). 즉, 도덕성은 마주한 

상대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

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은 ‘그들’보다 ‘우리’를 신뢰한다(Balliet & Van 

Lange, 2013). 내집단 구성원은 외집단 구성원보

다 자주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를 얻는 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Hack et 

al., 2013). 또한, 도덕성은 내집단의 정체성을 긍

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능력이나 사회성과 

같은 다른 평가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ach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내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어 이름보다 

외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

이 도덕성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결과

가 나타났다. 

Fiske 등(2002)이 제안한 고정관념 내용 모형(st

ereotype contents model)에 따르면, 사회집단에 대

한 도덕성 평가는 ‘경쟁 여부’라는 사회 구조적 

변인에 의해 영향받는다. 즉, 자신 혹은 내집단

과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 집

단이 자신 또는 내집단과 경쟁하는 상황인 경우, 

사람들은 상대 집단의 구성원들을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Fiske 등

(2002)의 관점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집단 언어인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도덕성 

차원에서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영미권 국가를 경쟁상대가 아닌 우호적

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고정관념 내용 모형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영어 사용 

국가를 친구로 인식하고 있다면,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는 동등한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내집

단 언어인 한국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집단 언어인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

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한국이라는 내집단보다 영

미권이라는 외집단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인식하

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즉, 우리와 동등하

고 우호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보다 이상

적이고 더 바람직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참여자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더 뛰어날 것

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더 유능하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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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위에 오른 사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내

포한다. Fiske 등(2002)의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 

따르면, 사회집단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집단이 

지닌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지

위가 높은 집단은 유능한 집단으로, 사회적 지

위가 낮은 집단은 무능한 집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영미권 

국가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능한 집단으로 지

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산정책연구원(2022)의 ‘한국인의 한

미관계 인식’ 조사에서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군

사 및 경제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

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임성택 등(2002)이 실시한 국내 청소년 대상 연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영미권 국가의 백인을 우

수하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성인 집

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김동수 등(2011)

의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이 미국인을 유능

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개인

적 특기와 재능을 뛰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 영미권 집단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고

정관념이 존재하고, 그 결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의 능력을 더 높게 추정했을 가능성을 암

시한다.

넷째, 참여자들은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

다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

상을 더 긍정적으로 형성하였다. 참여자가 한국

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한 평가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선호하는 내집단 편애를 보인다(Hogg, 2006).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집단의 정체성은 

개인 자존감의 원천이다(Tajfel & Turner, 1979; 

Turner et al., 1987). 개인이 속한 집단은 자기개

념과 자긍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

들은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 문화권에서 수행된 이

름과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해당 사회의 주

류가 사용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긍정적

으로 평가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Ahmad, 

2019; Bertrand & Mullainathan, 2004; Bursell, 2007; 

Kline et al., 2021; Oreopoulos, 201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 역시 내집단 편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서구 사회

의 연구와 상반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났다. 사

람들이 내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이름보

다 외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영어 이름을 더 긍

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국인들에게 영미권에 대한 외집단 선호 경향성

이 존재하며, 이러한 외집단 선호가 실제로 인

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외집단 선호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

는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집단의 구성원은 더 높은 지위의 

외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Jost et al., 

2004). 구체적으로, 자신이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거나,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집단의 구성원일 

경우 외집단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Jost & Banaji, 1994; Jost, 2001; Jost et al., 

2004; Jost, 2019). Christie(1998)는 자국인의 외국

인에 대한 태도가 국가 간 사회적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출

신 국가의 지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꾸준히 보고하였다(김종

태, 한기덕, 2013; 유승무, 이태정, 2006; 정현 

등, 2017). 한국보다 산업화 속도가 느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경시하는 반

면, 일찍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소득이 높은 국

가 출신의 외국인에게는 선망의 태도를 나타낸

다는 것이다(유승무, 이태정, 2006). 미국의 여론

조사 기관인 Pew Research Center(2020)의 세계 태

도 조사(Global Attitudes Survey)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3개국 중 50% 이상의 시민들이 미

국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국가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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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세계 경제를 선도하

는 국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77%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미국을 1위로 꼽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을 종합해봤을 때, 한국인들이 영미권 국가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위의 국가로 지각했고, 

그 결과, 한국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영어 이

름을 가진 사람에게 더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했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과 영미권 

국가들의 상대적 지위가 영어 이름 선호로 나타

난 외집단 선호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과 평가대상의 

성별이 같을 경우, 한국어 이름보다 영어 이름

을 가진 평가대상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과 

평가대상의 성별이 동일할 때 한국어 이름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평가대상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남성은 ‘경환’보다

는 ‘Edward’를, 여성은 ‘은주’보다는 ‘Bella’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름, 즉 자신과

의 개인적 관련성(personal relevance, Liberman & 

Chaiken, 1996)이 높은 이름일 때 한국어 이름보

다 영어 이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만약 참여자가 남성일 경우, ‘은주’

나 ‘Bella’와 같은 여성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

용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환’이나 

‘Edward’라는 이름은 충분히 자신의 이름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참여자에게 여성 이

름은 자신과의 관련성이 낮은 이름이지만, 남성 

이름은 자신과의 관련성이 높은 이름인 것이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참여자에게 

남성 이름은 자신과의 관련성이 낮은 반면, 여

성 이름은 자신과의 관련성이 높은 이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과 같이 자신과의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 한국어 이름보다 영어 이름을 가진 

대상에게 더 호의적인 인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바로 인상형성의 

핵심이 되는 도덕성과 능력 두 차원 모두에서 

한국어 이름보다 영어 이름이 더 긍정적인 평가

를 받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Fiske 등

(2002)에 따르면, 외집단은 일반적으로 도덕성과 

능력의 두 차원 중 하나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

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외집단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도덕성과 능력 중 최소

한 한 차원은 부족한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영어 이름이 도덕성과 능력 차원

에서 모두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Fiske 등

(2002)은 도덕성과 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평

가받을 수 있는 집단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

명한다. 첫 번째는 내집단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도덕성과 능력 모두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적대적인 환

경 속에서 가까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

다.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서

로를 지지하는 동맹일 경우, 두 차원 모두 긍정

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해

당 집단이 사회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참조집단인 

경우이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이상적이라고 평

가받는 집단의 도덕성과 능력을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높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지각된 집단은 ‘존경’의 감

정을 유발하며, 이는 곧 호의적인 태도와 행동

으로 이어지게 된다(Cuddy et al., 2007). 따라서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도덕성과 능력 차원 

모두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본 연구의 결과

는, 현재 영미권 국가가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

인 참조집단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영미권이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지각으로 인한 것인지, 한

국인들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저평가하기 때

문인지, 또는 한국인들이 영미권을 내집단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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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지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집단 선호로 인해 내집단의 구성원보다 외

집단 구성원의 인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우리 사

회가 영어 이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의 도덕성과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한다면, 한국어 

이름을 가진 내집단의 구성원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회를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2010)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 강사

로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인의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아 진정을 제기

했다. 언론에서도 재미교포인 영어 원어민 강사

들이 한국계라는 이유로, 백인 강사에 비해 임

금 및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조선일보, 2011. 08.). 이와 같은 사례

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차

별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집단 구성원이 외집단 구성원의 모

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것

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관찰

된 이름의 언어에 따른 차별적 인상이 현실에서 

우리 사회와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실험참여자들이 동일한 이름을 접했더라도, 각

자 다른 유형의 인물을 떠올렸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어 이름을 접한 참여

자는 영미권 국가 출신의 백인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 영어 이름을 가진 한국인을 떠올렸을 수

도 있다. 즉, 이름의 언어적 특성 외에도 이름으

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의 유형이 인상 판

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의 연구만으로는 평가대상의 이름이 활성화

한 인물의 유형이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특정 

범주를 평가할 때, 해당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

인 사례(exemplar)를 기억해내고, 그에 기반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Medin & Schaffer, 1978; 

Nosofsky, 1986).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활

성화하고, 활성화된 사례들이 인상형성 과정에

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실험에 사용한 이름 자극의 잠재적 특

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름 자체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숙함, 긍정성, 부정성

에 차이가 없는 이름 자극들을 선정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숨겨진 

다양한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이름

의 처리 유창성(processing fluency) 차이가 인상평

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김주미, 2012; 황영

선, 2013). 추후 연구에서는 이름과 연합된 다양

한 단서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이름 자체가 인

상형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외집단 선호에 관한 연

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연구이다. 특히, 실험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 이름이 영어 

이름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내집단 선

호 현상을 보고한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내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서가 오히려 부정적 인상형성의 원인이 될 가

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외집단 

선호가 인상형성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판단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름의 언어가 소비자 판단이나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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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후속연구의 주제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

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영어 이름에 대한 선

호가 우리의 다양한 사회적 판단에 어떤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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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nd Impression Formation:

The Effects of Korean and English Names

Yeyeong Lee      Seong Hyun Kim      Woo Young Ch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Korean and English names on impression formation.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a scenario that describes a fictitious person’s daily life. Then they were asked to complete an 

impression formation task. The vignette used in this study was identical except for the name of the individual 

being evaluated.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evaluated a person with an English name more positively 

than one with a Korean name, particularly in the dimens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and morality. Specifically, 

the person with the English name was judged to be more physically attractive, honest, and trustworthy. The 

preference for the English name was more evident when the participant’s gender matched that of the person 

being evaluated. For instance, male participants rated a male person with an English name more favorably, and 

female participants did the same for a female person. In addition, there was a tendency to prefer individuals 

with English names in evaluations of compete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ven though the participants 

were Korean, they tended to form a more positive impression of a person with an English name, which 

represents the language of an out-group, compared to a person with a Korean name, which represents the 

language of their 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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